
장막절과 천년 왕국 

 

성경적 절기는 봄에 세 가지, 가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슈아 초림의 주요 

사건들은 봄의 절기들과 딱 맞아 떨어지게 일어났습니다.  

 

페싸흐 (유월절) – 십자가 

오메르 (초실절) – 부활 

샤부옽 (칠칠절) – 성령 세례 

 

동일한 성경적 논리에 따라, 우리는 재림의 주요 사건들과 가을 절기들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욤 테루아 (나팔절) – 환란 

 욤 키푸르 (속죄일) – 재림 

 수코트 (장막절) – 천년 왕국 

 

장막절을 지내면서 저희는 계시록에 나타난 나팔 심판의 예언적 의미에 집중했고, 

특별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예슈아의 왕국이 되리라는 마지막 선포를 보았습니다 (계 

11:15). 

 

속죄일에 저희는 금식하며 회개하고, 예슈아의 대속의 피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욜 1:15, 2:1, 2:11)에 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마 24:31, 고전 15:52, 살전 4:16, 레 25:9-10)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장먹절은 성경의 모든 절기들의 절정이며, 그에 의해 주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큰 전쟁과 예슈아 재림 (슥 14:1-15) 이후, 

열국에서 생존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막절을 기념할 것입니다 (슥 14:16-

21).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도 장막절이 기념될 

것입니다. 절기 자체가 천년 왕국의 전조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흔들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 23:40, 

느 8:15).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슈아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슥 9:9), 제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았습니다 (요 12:13). 이 입성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계 19:11). 둘째로, 

일자가 틀린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페싸흐가 아닌, 수코트에 하는 

일입니다. 

 

예언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것은 개선 입성이 아니었고 겸손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입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장막절 첫날에 



백마 타신 왕으로서 개선 입성을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 제자들 몇 명만이 아니라, 

열국의 의로운 남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계 7:9 

 

마지막 때, 예슈아께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개선 입성하사, 큰 잔치와 연회와 

더불어 천년의 통치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열방의 민족들이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종려가지를 흔들 것입니다.  

 

이 제사장적 상징 –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행해진다면 – 은 큰 권세와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의 물은 사람이 거듭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기름은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욤 테루아에 부는 

나팔은 하나님의 종말 심판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메시아 예슈아의 천년 왕국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행해진다면, 그 왕국이 임하게끔 하는 데에 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입니다 (마 16:19, 18:18).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는 불처럼 땅에 떨어질 향처럼 올라갈 것입니다 (계 8:3-5).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자신들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계 8:6, 10:7, 11:15).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예슈아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에게는, 저희가 당신을 부를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리라 한 언약이 있습니다 (마 23:39).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리라는 저희 민족의 오랜 언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메시아의 왕국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슈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제사의 상징들을 제정하시고 절기를 택하셨습니다.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슈아의 이름의 권세 

하에 행해질 때에만 권세를 갖습니다.  

 

수코트 (성경 절기의 마지막)에 농경적 추수가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세대의 마지막 

때엔 큰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 13:39, 계 14:14). 저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운동이 마지막 때 전세계 부흥의 불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절기의 마지막 큰 날이었던 이번 안식일에, 저희는 성령 세례와 세계 부흥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 요 7:37-38).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춤추며 

소리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두 명의 초정통파 출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이스라엘 토박이 청년은 귀신들로부터 풀려나기를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남성 (구원 받지 못함, 처음 방문)은 안수 받기를 

바라며 나아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와 전세계에 영적 부흥의 홍수를 

일으키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